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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68명 임신 성공
- 1.24.부터 난임여성 250명 선착순 모집, 92개 한방의료기관 이용 가능 -

- 한약치료 ․사후관리 총 6개월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맞춤형 난임치료 -

인천광역시는 지난 2년간 난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

지원해 6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1월 24일부터 난임여성 250명을 선착순으로 

모집해 난임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인천시가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

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. 한의사협회와 업무

협약체결하고, 관내 한방의료기관 중 참여기관을 모집해 선정절차를 

거쳐 올해는 참여기관을 92개소로 늘렸다.

※ 지정 한의의료기관: ’20년 55개소 → ’21년 79개소 → ’22년 92개소

지난 2년 동안 362명의 난임여성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받았으며, 

이중 6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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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참여자의 만족도도 94%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

부다.

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해 

한약치료 3개월,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·건강 

상태에 맞는 한약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. 다만, 한의약 난임치료 

를 받는 동안에는 양방 난임시술을 받으면 안 되며, 다른 한방 난임

사업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.

시는 3개월간 한약치료에 드는 비용을 최대 120만 원까지 해당 한방

의료기관에 지원한다.

  

지원자격 및 내용,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인천시 및 군·구 보건소 

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로 문의

하면 된다. 

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

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기

를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자연임신 성공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

난임부부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참고> 한의약 난임치료 홍보 리플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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